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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도와 경 기도는 道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나 최 

근까지도 양도간에 협 력이나 공동발전전략에 대해 

구체적 인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. 오히려 아산 

만의 항만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항만명칭에 대한 갈 

등과 함께 행정구역 경 계문제를 가지고 접 경지 역의 

해당 시 • 군간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. 그러나, 올해 

1월에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역간 협력을 통하여 갈 

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개 발효과를 극대화시키 기 위 

해 지 역상생발전 협략을 체결함으로서 인접도간에 

협 력과 상생을 위한 협 력의 물꼬를 트게 되 었다.

충남도와 경 기도간의 개 발협 력사업 의 구체적 인 

추진을 위해서는 양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

개발 잠재력 이 무궁무진한 아산만권 지 역부터 시작 

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. 중앙정부 차원에 서 충 

남도와 경 기도의 광역적 발전을 위한 노력은 1990 

년대부터 가시화 되었다. 1990년대초 아산만지역 

이 신산업지대로서 국토공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 

함에 따라 항만, 산업단지, 도로, 철도, 배후도시 등 

대규모 지 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

서 1993년에 그 당시 건설부 주도로 광역아산만권 

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.

동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의 집중되는 개발압력을 

아산만권에 서 효율적 으로 수용하기 위 해 인천항 대 

체항으로서 아산 신항을 개발하는 한편, 기 업의 산 

업 입지 수용을 위해 포승. 고대. 부곡. 석문 등에 산 

업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. 그리고 

아산만권 배후도시 로서 천안과 평 택 당진지역 에 

신도시 개 발계 획을담고 있다.

새로운 대규모 항만의 건설과 기 업의 높은 입 지 

수요로 볼때 이 지 역의 개발잠재력은 엄청날 것으 

로 판단된다. 대중국 관문항인 아산신항을 중심으 

로 천안, 아산, 당진, 평택의 첨단산업과 물류, 

R&D기능을 연계발전 시키면 아산만지역은한반도 

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을 

것이다. 따라서, 이 지 역의 향후과제는 과연 해당 

지 자체간,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 

해서 이 지 역을 쾌적한 환경의 부가가치 높은 지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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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발전시 켜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.

아산만지역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해서는 밀려드 

는 기 업의 입지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난개발 

을 방지하는 한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직 

주근접의 쾌적한 지 역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

이다.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 이 지 역 

발전의 기폭제가 되 었듯이 지 역발전을 위한 사통팔 

달의 지역간 간선교통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 

다.

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

충남도와 경기도, 그리고 아산시, 천안시, 당진군과 

평택시간의 신뢰와 협 력의 분위기조성이다. 나아 

가서,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의 설礼 

지 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의 방식으로 협 력사업 

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

이와 같이, 공동사업 추진의 공감대 형성에서부 

터 계획수립, 사업집행, 사업평가 및 관리 등 전단 

계에 걸쳐서 해당지자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, 

지금까지의 개발사업 추진과 비교하여 보다 짧은 

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 지자체의 공동이익을 

증대시 킬 수 있을 것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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